
인공지능형 신개념 타이어 개발
라이프치히대학, 노면·기후상태 인식해 운행 … 실용화는 멀어

주행 중에도 노면과 기후 상태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켜 최적 상태로 적응하는 지능형 타이어가 개발됐다

고 독일 연구진들이 4월23일 발표했다.

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진은 4월23일 개막된 하노버 산업전시회에 지능형 타이어를 출품했다. 스스로 외

부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형 타이어 개발은 처음이다.

연구팀을 이끈 라이프치히 응용과학대학의 데트레프 리머는 지능형 타이어가 외부 지형과 기후를 인식할

수 있는 전자센서를 갖추고 주행 중에도 타이어 단면을 도드라지게 하거나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.

또 길이 포장도로인지 아니면 비포장도로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며 노면이 건조한지, 비가 오는지, 아니

면 눈이 오는지 인식해 변화한다고 주장했다.

이에 따라 운전자는 언제나 주행조건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갖추게 되며 연비도 자동적으로 효율화된다고

밝혔다.

연구팀은 지능형 타이어가 실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으나 타이어 단면의 이동성 부품 재질에 대한 연구를 계

속하고 있고, 특허는 이미 출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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